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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-219호 2019년 6월 17일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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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





제2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





�������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17일(월) 오후 3시 2019년도 단체교섭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가합의안을 도출했다. �가합의안은 ▲협약임금 정률 1.5% 인상 ▲일시금 200만원 지급 ▲사내근로 복지기금 806억원 출연 ▲대부제도 개선 ▲자녀교육 보조비 신설 ▲건강검진 개선 ▲출산축하금 상향 ▲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운영 ▲연금저축 지원확대 ▲탄력근무제 시행 ▲휴가제도 개선 ▲인사평가 제도개선 ▲Pay-Band 제도개선 ▲A직 인사보수 제도개선 ▲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. ��노동조합은 지난 5월 2일(목)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노사 양측의 열띤 공방 끝에 이번 가합의안을 이끌어 냈다. 한편 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전국 각 지방본부로 파견, 현장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. 조합원 총회는 오는 20일(목)에 예정되어 있다. �※2019년도 단체교섭 가협정(안) 체결에 따른 세부사항은 각 지부에서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마친 후 자료실-「문서/정책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���노동조합은 6월 17일(월) 오전 10시 제2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‘2019년도 단체교섭 가협약안’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. 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“복지분야는 물론 복무와 인사/보수 분야에 대한 가합의안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조합원들께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”고 거듭 강조했다. ���노동조합은 6월 17일(월) 오전 9시 제5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안건을 상정했다. �상무집행위원 1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동조합은 △연금저축 지원 중단자 재지원 △해외출장 응급치료 지원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. �업무목적의 해외출장 직원의 해외의료비는 기존의 2천만원 보장한도에서 초과분에 대해 회사가 한도 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��





2019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�대부제 개선, 자녀 교육보조비 신설, 인사평가 제도개선 등 










